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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어미돼지 젖먹이 돼지 육성·비육돼지

사료섭취량 감소 질이 떨어진 모유 섭취 사료섭취량 감소

발정불량, 수태율 감소 면역력 저하 출하일령 증가

난산, 사산, 무유증 발육저하, 폐사율 증가 체중 증가 저하

축사형태 시설환경

무창 돈사

•냉방 공조시설 활용(환기 포함)

•단열재 강화(지붕, 벽면)

•쿨링 패드 활용(환기 포함)

•지붕위에 스프링클러, 단열도료 설치

•차광막(사료빈, 벽면 입기구 등) 설치

유창 돈사

•냉방 공조시설 활용(환기 포함)

•단열재 강화(지붕, 벽면)

•덕트(터널식) 환기 활용

•지붕위에 스프링클러, 단열도료 설치

•차광막(사료빈, 벽면 입기구 등) 설치

개방형 돈사
(윈치커튼)

•단열재 강화(지붕, 벽면)

•돈사 내부 중계휀 활용 설치

•지붕위에 스프링클러, 단열도료 설치

•차광막(사료빈, 벽면 입기구 등)설치

공통사항

※사양관리 ① 고온기 강화사료(고에너지+저단백 급여)

 ② 신선한 사료 및 시원한 물 급여(제빙기 활용 얼음 급여)

 ③ 적정 사육밀도 유지

 ④ 사료급여 시간 대 조절

 ⑤ 사료첨가제(비타민, 비테인 등) 이용

※기타 ① 전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에 신고

 ② 돈사를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소독 실시

 ③ 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매일 청소

 ④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확보

 ⑤ 물 부족 대비 대형급수조 확보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

고온 스트레스

시상하부에 영향 직접 영향

•성욕 감퇴

•배란 억제

•불규칙한 발정주기

•태아 성장 지연

•성성숙 지연

•이르거나 짧은 발정

•정자생산 능력 저하

•수태율 저하

•수정란 사멸율 증가

부신피질에 영향

주위, 이동, 상처

고통 등의 스트레스

돈사 온도가 30℃이상 올라가면 돼지가 힘들어 해요.



시설 및 환기관리는 이렇게

 돈사 외부 온도 낮추기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가동하여 지붕에 물 뿌리기

•지붕에 단열이나 외부 열 반사 페인트 도포

•돈사 측면 차광망 설치

 돈사 내부 온도 낮추기

•돈사 측면 쿨링패드 설치

•바닥 배수관으로 시원한 물을 흘려보내기 

•에어컨 활용

•주름관을 이용하여 머리 방향으로 시원한 공기 공급

 돈사 내부 환기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돼지의 체감온도를 낮춰 줌

* 풍속 2.53m/s시 체감온도 5.6℃ 저하

•중계팬이나 덕트를 설치하여 적절한 공기흐름 유지

돼지관리는 이렇게

 어미돼지

•신선하고 에너지가 높은 사료 급여

•종부는 가급적 서늘한 아침·저녁에 실시

•시원한(15℃내외)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어린돼지

•영양분이 풍부한 사료와 면역증강제를 공급

 육성·비육돼지 

•적정 사육밀도 유지(육성돈 4~5두, 비육돈3~4두/3.3㎡)

•사육두수를 고려한 충분한 급수기 설치

사료관리는 이렇게
 사료빈에 보관된 사료는 3~4일 이내에 다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사료급이기를 매일 청소하여 변질된 사료 제거

온도와 습도 조절을 통한 고온스트레스 확인방법

 돼지가 느끼는 쾌적한 환경은 온도와 습도가 중요한 역할

 돈사 내부의 열량지수가 1,800 이상일 때 생산성 저하 시작

※ 온습지수(THI) : 온도(℃) × 습도(%)

 돼지가 쾌적함을 느끼는 수준으로 유지지붕 스프링클러 활용

측면 쿨링패드 활용

돈사 내 릴레이 환기

1,000 이하
매우 추움

체중

100kg

체중

10kg

1,000~2,100
적정 사육 열량지수

2,100~3,000
위험

3,000 이상
아주 위험

2 40온도(℃)

40

90

습
도
(%)

체중별 
적정 열량지수

생체중

(kg)
적정
열량지수

10kg 2,100

20kg 1,740

30kg 1,652

40kg 1,566

50kg 1,482

60kg 1,400

70kg 1,320

80kg 1,242

90kg 1,160

100kg 1,000

자료 : 일본농림성


